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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품 내용

제 목 빈종이의 마음

내 용

새벽에 쓴 문장 하나

누군가의 밤을 닮아 태어났다

나는 안다, 이 단어들이

어디서 왔는지

어떤 손끝을 거쳐

내게로 흘러왔는지

그래서 함부로 베끼지 않는다

남의 별빛을 훔쳐

내 하늘인 척하지 않는다

창작이란

누군가의 수고를 존중하는 일

그 사람의 밤과 낮을

아프도록 알아주는 일

내가 쓴 이 한 줄도

언젠가 누군가의 새벽이 될지 모른다

그러니 묻는다

이 문장은 온전히 나의 것인가

정직한 펜 끝에서만

진짜 나의 별이 뜬다


